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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5개 선정

 - 우수사례 현장 확산으로 양식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10일(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세계어촌대회」 협력세션에서 「대한민국 양식
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미래 양식산업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5개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였다.

  이번 시상은 양식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이루고, 친환경·스마트양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현장의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정된 사례는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도입해 넙치 생산성과 생존율을 
높인 어업회사법인 라온바다(주), ▲AI·ICT 기반 배양시스템으로 고품질 김 
종자를 생산 중인 한국김육묘(주), ▲개체굴 양식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 동북아영어조합법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
한 어업회사법인 한별(주),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모델로 비용절감과 자
원절약을 실현한 월야수산이다.

  김호 위원장은 “양식수산업의 미래는 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오늘의 수
상 사례들은 기술과 현장이 결합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가는 대표적
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업인의 창의적인 노력이 정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혁신사례집 발간, 어업인 교육, 대국민 홍보, 현장 컨설팅 
등 혁신사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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